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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STI, KAIST와 생명의료 빅데이터 분석 협력한다
- 양측 업무협약 맺고 의‧생명과학 빅데이터 분석 연구 협력 -

- 양측 공동연구 중인 난치성 질환의 유전체 연구 바탕 다양한 의‧생명과학 분야로 확장 계획 -

□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원장 한선화, 이하 KISTI) 융합기술연구본부는 한국과

학기술원(총장 강성모, 이하 KAIST) 생명과학기술대학과 1월 26일 오전 11시  

30분 KISTI 대전 본원에서 의 생명과학 빅데이터 분석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

협약(MoU)을 체결했다.

□ 양측은 업무협약을 통해 ▲의 생명과학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력 연구시설

데이터 공동이용 ▲의 생명과학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력 훈련 및 기술 교류 

등을 진행할 예정이다.

□ KAIST 생명과학기술대학에서 추진 중인 연구에서 생산된 바이오 빅데이터를 

KISTI의 컴퓨팅 인프라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의 생명과학 

분야의 폭넓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.

o 양 기관은 이미 지난해부터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하여 “저빈도 뇌 유전변이 탐

색을 통한 뇌 질환 질병 기작 및 치료법 연구를 위한 대용량 유전체 분석 연

구”를 공동으로 수행 중이다.

□ 의 생명과학 분석 장비의 발달에 따라 유전체 데이터 환자 영상 데이터를 비롯

하여 다양한 의 생명과학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.

o 최근 의 생명과학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 분석하며 기존 연구로는 어려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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던 의 생명과학적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*가 늘어나고 있다.
*대표적인 연구사례: 미국의 ‘암 유전체 지도(The Cancer Genome Atlas)’를 비롯하여 ‘국제 

암 유전체 컨소시엄’ 등 주로 암 연구를 중심으로 생명과학 빅데이터 분석 협력이 활발하게 

이루어지고 있으며, 국내에서는 ‘범부처 유전체 사업’ 등을 통한 분석 시도가 진행 중이다.

o 의 생명과학 데이터가 연구실이나 학교와 같은 개별 연구단위에서 관리 및 분

석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, 전문적으로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이 

가능한 KISTI의 연구 협력 및 지원은 기존에 어려웠던 빅데이터 분석을 원활하

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.(끝)


